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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진객몰려온강진만장엄한생태파노라마

차르르륵 차르르륵

강진 강진만에 한 무리의 큰고니들이 줄지어 내

려왔다 툰드라의 강추위를 피해 겨울을 나기위해

서다

큰고니떼의 강진만 안착은 사뿐하지 않다 겨울

철새 중 가장 큰 몸집답게 착륙이 쉽지 않다 물갈

퀴를 최대한 벌려 바닷물 위로 차르르륵 미끄러

져가다이윽고멈춘다

쉼없는 비행으로 지칠 법도 하건만 온전한 겨울

나기를위해무리를이끌고강진만으로돌아왔다

11월 말현재강진만큰고니개체수는무려 2500

여마리 강진만은 겨울철 대표철새인 큰고니떼 집

단 월동지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다 강진군 도암면

해창과 칠량면 구로마을 앞 강진만은 그야말로 천

연기념물 201호인큰고니들의둥지다

2500마리 이상이 월동하기는 올해가 처음일 것

이라고생태환경전문가는귀띔했다

큰 고니 큰 울음소리살아있는 생태계 입증

큰고니의 울음소리는 크다 껑껑껑 하는 소리

가 자신의 존재감과 동시에 강진만에 무사히 도착

했음을주위에알린다 어떤녀석은홰를치고다른

녀석은 깃을다듬느라분주하다 그러다 저마다 소

리를 꺼엉 하고 지른다 또 다른 녀석은 자못 뒷

짐을지고뒤뚱거리다꼬리를흔든다 좀어린녀석

은혼자날기연습을부지런히해댄다

갯벌 위에서는 뻘(펄)을 박차야 하

고 물에서는 날갯짓과 함께 힘차게

물을차야뜬다

오로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집중

한다 온몸의에너지를한번의이륙에

쏟아 붓는 모양새다 한 쌍으로 날기 떼지어 날기

를반복한다

노랑부리저어새도 뒤질세라 주걱모양의 부리로

서로의 털을 털어주거나 등을 긁어주며 정을 나눈

다

강진만 깊은 속살과 품에 안긴 큰고니떼 이렇게

역대 최대 규모로 큰고니떼가 강진만을 찾은 것은

그만큼강진만의생태계가살아있고건강하다는것

을증명하는셈이다 큰고니는 갯벌에식생하는연

안염생식물을먹고산다 특히강진만너른갯벌에

사는새섬매자기를주로먹는다 바닷속뻘밭에뿌

리내린 새섬매자기가 주요 먹이다 고개를 깊게 박

을정도로애를쓴다 새섬매자기의뿌리 를 가장

좋아하기때문이다

탐조객들 눈 앞 생태계 파노

라마에 탄성탐조객들과 여행

자들은 강진만에서의 큰고니 이륙과 착륙 그리고

먹이활동장면에절로감탄한다 바로코앞서한편

의생태계파노라마가펼쳐지고있는것이다

큰고니떼와겨울철새들의강진만안착은텃새들

의양보와배려가있기에가능하다

쇠백로와 중백로 중대백로 대백로 왜가리 괭

이갈매기 일부 텃새화된 흰뺨검둥오리 따위가 큰

고니와 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민물도요 알락꼬

리도요새 청둥오리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고개

를 까딱까딱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깝작도요도

잽싸게 날아다니는폼이그럴싸하다 어느새 한자

리를꿰찼다 생존과공존의의미를이미알고있기

나한듯그렇게철새와텃세가절묘하게조화를이

루고있다 곳간에서인심난다고먹잇감이풍부하

기에가능하리라

광활한 갯벌겨울 탐조 여행 결정판793만

평에 이르는 강진만 갯벌은 광활하

다 바다 내륙 깊숙한 곳으로 찾

아온겨울철새들에게갯벌과호

수처럼 잔잔한 이 겨울바다는 최

고의 안식처다 회색빛의 이 터전이 주는 편

안함과풍족함은그무엇과도견줄수없는 어쩌면

바꿀수없다

겨울철새를품은강진만에온탐조객과여행자들

은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의 보고라고 입을 모

은다

겨울철 탐조여행의 결정판은 강진만이라고 해

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

한수박사는명쾌하게밝혔다

강진원 강진군수는 대한민국 최대 생태서식지

강진만에는 남해안 11개 하구의 평균두 배인 1131

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으며 탐진강 하구와 강진바

다가만나이룬천혜의자연이라며 내년 남도답

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준비중인 강진군이 이

곳을좀더세심하게보존하고가꿔나가겠다고말

했다 강 군수는 또 지난 가을 강진만 춤추는 갈

대축제를 통해 만난 강진만은 겨울철새들의 천국

으로이미대한민국최고의생태관광지로평가받고

있다면서 겨울철새와일몰까지함께볼수있는

무한한 쉼이 있는 강진만 겨울바다로 어서오시라

고덧붙였다

강진남철희기자 choul@kwangjucokr

793만평 광활한갯벌먹이풍부

잔잔한겨울바다최고의안식처

큰고니 2500여마리월동장관

철새와텃새의공존을배우고

무한한 쉼이 있는생태관광지

강진만을 찾은 철새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쉼없는 날갯짓으로 집단 군무를 펼치고 있다 강진군 제공


